
태양광발전 앞서 변전용량 확보를…

전남 나주와 영암 등 변전소 9곳이 전력용량 미달로 신규로 진행할 예정인 소규모 태양광발전 사업이 불가

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전남지역에서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계통연계가 불가능한 변전소는 9곳

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며 “산업통상자원부가 8월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소규모 발전사업

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뜻을 밝혔으나 변전소 연계용량 포화로 소규모 발전사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동철 의원은 “발전소 최대 송전용량이 20MW 이하일 때 22.9kV 전압으로 변전소에 계통연계를 해야 하

지만 변전소당 신재생에너지 연계용량을 40MW로 제한해 용량이 포화한 변전소가 생겼다”며 “변전소 용량부

터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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